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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해해수청, 노후 항로표지시설 보수공사로 선박 안전운항 확보

동해지방해양수산청(청장 이재영)은 강원권역 동해안의 노후된 항로표지시설*

기능 개선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시설물 보수공사를 추진한다

고 밝혔다.

  * 항행 안전정보를 선박에게 제공하는 항행 보조 시설로 등대, 등표 등이 있다.

항로표지시설의 색채와 형상을 보고 암초, 수중방파제 등의 항행위험요소를

인지하여 낮 동안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동해해수청은 해풍, 파도

등으로 탈색되어 기능이 저하된 항로표지시설을 재도장한다.

또한, 강원권역의 항로표지 점검 공무원의 업무 능률 향상 및 등대 관광객들의

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항로표지 노후 시설물 보수·보강공사도 추진한다.

동해해수청 관계자는 “동해안 항로표지시설의 기능 개선을 통해 최상의

항로표지 서비스를 제공하고,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겠다.”

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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